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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주간

소그룹 나눔 교재 : 예수로 채워진 사람!

본문: 고린도후서 11:16-33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후 
11:30)

요절 :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1] 내용 요약 및 질문

사람이라는 '병(甁)'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결
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스펙)로 가득 
찬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
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예수로 채워진 사람
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내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입니다.

질문 :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가문, 학벌, 로마 시민권 등의 스
펙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빌 3:7-8 참고)
질문 : 신앙이 좋다는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떤 눈으
로 바라보는 능력을 의미합니까?
질문 :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드
러내며 자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후 12:9-10 참고)

[2] 나눔 질문

나의 이력서 내려놓기 : 세상이 요구하는 나의 스펙(직장, 학
벌, 재력 등)이 흔들릴 때 나의 존재 가치도 함께 흔들린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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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이제 내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이력서' 중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해석의 렌즈 바꾸기 : 최근 나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을 '불행'이 아닌 '하나님
의 섭리나 복음의 통로'로 해석해본다면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약함의 신비 :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나의 약점(질그릇의 금 
간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빛(보
배)이 나타났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적용점 (삶으로 응답하기)

예수 이력서 내밀기: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거나 
위축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
아갑시다.
감사로 재해석하기: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하나를 선택
해 봅시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 그 문제를 내 시선이 아닌 '주
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한 문장 적어봅시다.
약함 안에서 안식하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오히려 그 틈을 통해 역사
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말씀을 암송합시다.

[4] 기도제목

내 안의 세상 욕망과 자기 자랑을 비우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
스도로만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통찰력을 주시고,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소서.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그리
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마무리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세상에
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나의 어둠이 짙을수록 내 안의 
예수님은 더 밝게 빛나십니다. 이번 한 주,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이
력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